
I.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AI

라는 새로운 기술이 산업 생산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

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출현과 이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대체적으로 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실제 그 기술을 체감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인의 눈으로 보기에 경이로운 수준

의 기술력을 구현하는 등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만큼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기술 수준 향

상과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이 향후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고 세계 주요국들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AI 주도

권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앞다

투어 국가 최고지도자가 직접 AI 국가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이

에 대한 국가 역량 결집을 도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이후 <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년)까지 AI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

데믹 발생은 앞으로도 언제든 대면적 활동의 제약을 가져올 상

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이에 대하여 각종 기술

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인공지능기술 발전의 가속화

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AI 기술 발전은 향후 경제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인임

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사람의 노동력에 의한 활동을 기계 활

동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량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기술 변화는 직접적으로 산업 내 생산 및 서비

스 제공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와 관련된 생산조직, 고용형

태와 직무수행 방식 등 노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사적

으로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는 계속되어 왔으나,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인간만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던 

지적 활동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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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AI의 등장이 반드시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없애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생

산성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분야에서의 노동력 수요를 발생시켜

서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사

전적으로 대응하고자 2021년에 <AI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이라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AI경제 및 산업 특성, 관련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황, 관련 정부 

정책, 주요 산업의 AI 도입 실태, 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력 

수요 변화 예측,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등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글은 이 보고서의 일부를 정리한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AI 도입 실태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력 

수요 변화를 추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II. 우리나라의 AI 도입 실태

1. AI 시장 및 인력 현황

AI 기술이 향후 경제성장을 결정 지을 핵심 경쟁력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주요 선진국가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시장 성

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이 세계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 글로벌 시

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2019년부

터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8% 성장하여 2025년에 약 1,8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반해 우리나

라는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8%의 성장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

세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DC, 2019).1)

또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경쟁 국가와 비교 시 조

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술 분야를 기초, 응용, 사업화 등

으로 나누어 최고 기술 국가인 미국을 기준(지수 = 100)으로 비

교하면, 응용 분야가 88.3으로 가장 높으며, 사업화 분야는 87.6, 

기초 분야가 86.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미국에 비하여 1.5년

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일본보다도 낮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

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기술 수준에

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20위 안에 속

하는 기업들도 부재하여 추격자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국내 및 해외 주요국 인공지능 기술 수준 비교

국가
상대수준(100%)

기술격차(년)
기초 응용 사업화

미국 100.0 100.0 100.0 0.0

한국 86.2 88.3 87.6 1.5

일본 87.2 89.0 88.3 1.4

중국 90.8 92.7 92.0 1.0

유럽 93.3 92.8 89.3 1.0

자료 : IITP(2019), 『ICT 기술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술이기

도 하다. 그리고 그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컴퓨터처럼 범용

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인공지능기술 인력 수요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IT 부문뿐만 아니라 비IT 부문에서도 발생하며, 후자

에 의한 인력 수요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인공지

능 숙련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 

글로벌 기업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21%가 인공지능 인력이 부

족하다고 응답하였고, 2020년 1,000명의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

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가 기술인력 부족 때문에 인공

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인공지능 분야 인력 부족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인공지능기술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모두 충원한 기업은 6%

에 그쳤다. 사업 확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약 절반에 가까웠고, 사업 확장에 따른 수요가 아니라 현재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약 25%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인공지능분야 핵심인재의 역량 수준은 비교대상 

25개국 중 19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1위인 미국의 76% 수준이

1) ‌�IT 시장분석 기관인 IDC Korea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시장은 2020년 약 8천억 원에서 2025년 약 1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약 15%씩 성장할 것으로 발표하였다(IDC, 2022).

<표 1>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 추정

(단위 : 억 달러,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성장률

시장규모 262.2 362.5 501.7 694.4 961.2 139.4 1840.7 38.4

주 : 글로벌 인공지능시장 규모는 AI 구현에 필요한 H/W, S/W, AI 서비스 시장을 포함함.

자료 : BCC(2020.4),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AI) Market : Investment vs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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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이승환, 2019). 이를 고려하면 우리

나라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에 대응하는 인력 공

급은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AI 기술 도입 실태

그간의 AI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를 탐색한 연구들

은 산업별 AI 기술 도입 현황, AI 기술 수준, 수요업계의 인식 

및 대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

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상대적

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주요 산업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여 산업별로 AI의 차별화된 파급 경로를 탐색

하고, 향후 AI 확산, AI 기술혁신 정도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의 

차이들을 살펴보았다. 산업별 AI 기술 도입률 및 도입 방식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산업별 양상을 구

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선정은 AI 산업실태조사(2020), 정보화통계조사(2020) 

등 국내·외 AI 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현재 AI 응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거나 AI 도입률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였

다. AI산업실태조사(2020)의 인공지능 응용 산업 분야 분석 결

과, 정보통신업(J)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

조업(C)이 2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이 16.1%, 금

융 및 보험업(K) 1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업, 정보통신

업, 의료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산업을 선정하고 각 산업 분야 

사업체 AI 개발자 4인을 초청하여 전문가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AI 기술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공통적

으로 급격한 일자리 대체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다. 

AI의 노동시장 영향은 직무 대체가능성과 일자리 대체가능성

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 정형화된 일부 직무들의 AI 대체가

능성은 높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일자리 대체가능성은 희박하

다는 것이 중론으로 나타났다. 중간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서 일부 정형화된 단순·반복업무를 AI가 자동화하여 대체할 가

능성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간노동은 다양한 과업과 직무

를 수행한다. 단기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간노동 투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몇몇 직무를 제한

적으로 대신하고 보다 창의적인 직무에서 성과를 드러낼 수 있

는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산업별 노

동환경이나 관련 제도가 AI 도입·확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업별 인력부족이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AI 대

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테면 의료분야

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들을 보

조할 AI 도입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화나 인력 부족을 겪

는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정형업무에 특화된 숙련인력의 은퇴 

후 업무를 대체할 신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I 수요 기업들은 대체로 산업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AI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AI 융합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들의 직무능력 수준은 AI 전문인재, AI 실무인재인 것으로 보인

<표 3> 전문가 좌담회 주요 논의 결과

산업 AI 도입 현황 AI 인재 수요 일자리 변화

금융업

• ‌�대기업은 자체개발과 외주생산(SI)을 병행, 소기업은 SI기업의 

AI 개발역량에 의존

• ‌�보수적인 금융권 특성상 현재는 AI를 이상치 탐색 등 비핵심 

업무 위주로 활용

• ‌�기존 모델이나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

• ‌�개인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금융권 마케팅 실무자들의 AI에 

대한 이해와 기초소양이 보다 중요

정보

통신업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SW 개발자들이 

AI 기능을 직접 구현하여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그룹사 AI 조직) 새로운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고급인재 수요

• ‌�(계열회사)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

• ‌�AI+콘텐츠를 통한 신서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증가 

전망

의료업

• ‌�(상급종합병원) AI 조직 신설 및 연구책임자 수준에서 AI연구실 

운영

• ‌�(의원급병원) 구독 기반 클라우드 AI 서비스 이용

• ‌�AI 인력채용은 정부 R&D 과제의 지원을 받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많음

• ‌�의료시장 특성상 AI 인력을 확대하기 쉽지 않음

• ‌�AI 등장 초기 특정과를 중심으로 일자리 대체 우려가 컸으나, 

실제 활용 이후 생각이 바뀜

제조업

• ‌�품질검사, 불량확인, 유지보수 중심 활용

• ‌�R&D에서는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나 양산 과정에서의 적용은 

유보적

• ‌�엔지니어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AI를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재에 대한 수요

• ‌�이미 제조업은 기계화·로봇으로 충분히 무인화되어 있음

• ‌�지방 영세사업장의 인력공백을 AI가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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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도입 및 활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경영진이 큰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AI를 도입하는 것에 대

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고급

인재를 고용하여 AI 모형을 개발하기보다는 검증된 모형을 적용

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문가 좌담회 내용은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은 지면 제약상 금융업과 제조업 분야 내용만을 소개한다.

가. 금융업

AI 도입은 금융업 내 세부업종·사업영역별로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대체로 현재까지는 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기

능보다는 비핵심기능 위주로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예를 들어 은행업에서는 이상치 탐색(FDS), 자금세탁 방지

(AML) 분야에서 꾸준히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은

행업의 핵심 비즈니스인 여신업무에서는 AI 도입이 활발하지 

못하다. 학계에서는 여신 관련 신용평가 등에서 AI 도입을 통

한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신용평

가를 비롯한 금융업 핵심업무에 AI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유

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AI를 적용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의 

경우 솔루션 공급기업에서는 훈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

렵고, 은행에서는 자료 외부 반출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나 AI 개발 인력이 

충분한 상황도 아니다.

카드사의 경우 수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이력 자료를 분석, 선별하여 상품 추천 및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에 AI 도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문자메시지 송부

에 한 건당 약 15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모든 고객을 대

상으로 하거나 전통적인 CRM 기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마케팅을 하는 것에 비하여, AI 모델을 이용하여 고객집

단을 분류하여 마케팅을 하는 경우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향상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금융권의 대고객 서비스의 경우 챗봇 도입, 음성인식 기반 상

담 등 상담원을 대체하는 AI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현

재는 챗봇이나 음성봇을 이용하여 상담원 업무를 대체하기보

다는 상담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

는 방식으로 AI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AI 기

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향후 10년 내에는 인바운드 업무

(고객이 은행에 전화를 거는 문의성 업무) 중 복잡도가 낮은 단

순민원 업무는 AI가 대체하리라 예상된다.

요약하면 현재 금융권의 AI 기술 적용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

하고 수익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AI 모형 자체가 아직은 투자, 평가 등 금융의 핵심업무에서 

인간을 대체하여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전문가의 최종 의사

결정에서 AI 분석 결과가 보조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또한 고

객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에도 활용되고 있다.

나. 제조업

알파고 충격 이후 2015년 전후로 디지털 전환이 화두가 되면

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기업들에서 AI 조직을 신설하여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윤리 이슈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서 AI 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주로 최종 제품이 양산되는 과정에

서 품질 검사, 불량 확인, 또는 생산 후 유지 보수 등에 활용되기

도 하며 연구개발에도 AI가 활용된다.

무엇보다 제조업에서 AI 기술 도입은 분절되고 파편화된 제

조공정(소자-설계-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계·통합 

및 분석하여 전사적 관점에서 제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

을 절감하고자 시도된다.

특히 제조 현장에서 성과를 보이는 공정은 품질검사 분야이

다. 산출물의 품질검사, 불량관리 등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할을 AI가 대체

함으로써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반

도체 제조에서 디펙검사기계가 DRAM의 트랜지스터 불량 의

심을 판단할 경우 의심제품 전수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

는데, 실제로 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약 1.5%에 불과하다. 

품질관리의 보수적 특성상 검출기가 걸러낸 98.5%는 가짜 양

성(false positive)인데, 중간 단계에 AI를 도입하여 90%의 가짜 

양성을 걸러내고, 불량 의심이 높은 10% 물품만 실제 노동자가 

검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AI 도입 이전 사람

이 직접 불량을 검사할 때는 표본검사를 수행하였지만 AI 도입

후로는 전수검사를 적용하고 성과가 증가한 사례도 많이 보고

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검사 기술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

로는 공장 주요 설비의 예방 정비 분야이다. 기계학습 모델을 

적용하여 고장 요인을 특정하기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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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설비의 가동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예방 정비를 위한 AI 모델링에서는 잘 알려진 이미지 자

료뿐만 아니라 파동 신호, 초음파, 음향 등의 자료가 복합적으

로 활용된다.

한편 제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비즈니

스 모델을 변화하는, 이른바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상이 대두되

면서 제조업에서도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검

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한 완성차 제조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하면 대

형승합차가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는 AI기

반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자체와 협조하

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제조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한 SW도구로서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종에 특화된 AI 기반 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국내 중견기업 이상의 제조기업들은 공장 신축 시 기계·

로봇에 의한 무인공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미 상당

량의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향후 AI의 추가적 도입 및 

확산으로 일자리가 추가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

로 판단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새로 신축되는 신설라인은 

무인 팹을 목표로 사물 설비에 센서와 에지 컴퓨팅을 도입하고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을 제어하며 인력은 필

요한 경우에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자동차 양산 시스템은 기존의 내연

기관자동차 제조공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 공정을 채

택하고 있다.

국내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제품의 가격 대비 품질, 신뢰성

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블랙박스인 AI 기술 특성상 예상치 

못한 오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원인 처방 불가라는 점 등이 AI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산 과정에서 일부 매

우 정형화된 업무에 한정하여 AI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단

기적으로 AI 도입으로 인한 전면적인 일자리 대체가능성은 낮

아 보인다.

III. AI경제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 추정

1. 기술 발전 및 AI 기술 확산의 고용연계성

이론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대부분 생산성의 증대, 즉 생산비

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이루어져 기본적으로 노동수요가 감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반사 작용으로 인해 전체 노동수요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받지 않았던 경험적 사실이 발견된다. 이 

같은 반사 작용을 설명하는 논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확산으로 노동은 대체되지만, 이 기술을 

가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새로운 노동수요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

술을 적용하여 노동수요가 축소되는 산업에서 이 기술을 만드

[그림 1] AI 기술 도입 및 확산의 고용연계성 예시

시장규모 증가/ 
새로운 시장 생성

비효율적 직무
사라짐

효율적 직무
복귀

생산성 증가

AI 확산 고용 감소

고용 감소

고용 증가

총고용 변화?직무공정 자동화

투입요소 상대적
효율성 변화

기계에 의한 노동 대체

고용 증가

Productivity / Composition Effect 

Substitution Effect 

Displacement Effect

Reinstateme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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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으로 이동한다. 생산성 증대는 가격 하락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수요 증대를 초래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게 된

다. 둘째, 기술의 노동 대체는 단기로는 노동의 초과공급을 유

도하여 임금 하락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노동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술과 노동은 완전 대체재가 아니고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임금 하락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가 크게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생산성 증대로 인한 총수요 증가는 

노동소득 증가를 야기하여 거시경제적으로는 노동의 대체효

과를 완화할 수 있다. 넷째,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

비스가 등장하여 새로운 분야의 노동수요를 창출한다. 예를 들

어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등장하여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AI의 경우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일자

리 혹은 직무를 새롭게 창출하고,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생산

의 증가는 곧 소비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경로와 방향을 식별할 만한 자료가 충분

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기술 도입 및 확산이 고

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가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영향력을 추론할 수밖

에 없는데, 여기서는 AI 기술 도입 역시 디지털, 로봇 등 기존의 

자동화 관련 기술 도입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우선 새로운 기술이 생산과정에 도입·확산되면, 다음과 같

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새로운 시장 창출 혹은 생산성 제고에 따른 고용 유발효과

(productivity e�ect), ② 자동화에 따라 기존 노동 투입을 대체

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혹은 displacement effect), 

③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성효과(composition e�ect), ④ 그

리고 투입요소의 상대적 효율성 변화에 따른 노동 복귀효과

(reinstatement e�ect) 등.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으며, 

AI 기술 역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추정 방법

여기서는 AI 기술 역시 자동화의 연장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증기기관, 전기,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마찬

가지로 AI의 등장은 자동화를 야기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자동화는 ICT가 주

요 동인이었다면, 2020년 이후에는 AI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노동절약 메커

니즘과 함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 Acemoglu 

and Restrepo(2019)는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자본

과 노동 자원 분배를 통해 업무(task)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간

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는 것에 착안하여 ‘task-based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47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 노동수요의 변화

를 생산성 증대로 인한 효과(productivity e�ect), 산업구조 변

화(composition e�ect), 직무 변화를 야기하는 효과(change in 

task of content) 등으로 분해하여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경로

를 분석하였다.2)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외에 우리

나라 노동수요의 변화를 다양한 효과로 분해하기 위해 정보통

신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생산성 계정을 활용하였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생산성 계정은 투입요소 시장에 관한 유기적인 정

2) ‌�각 효과를 도출하는 과정은 Acemoglu and Restrepo(2019) 논문이나 신현구 외(2021)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3) ‌�자료 구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현구 외(2021) 참고할 수 있다.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자료 비고

Employment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Population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PCE price index
한국은행 

물가 지수

CPI로 대체; PCE는 피셔 방식(현재 바스

켓 기준)인 데 반해, CPI는 라스페이레스

(과거 바스켓 기준) 방식

Value Added(millions of 

dollars, norminal)

생산성 계정

Worker Compensation

(from components of 

value added by industry, 

millions of dollars, norminal)

Capital Prices 산업별 명목 및 실질 자본스톡 활용

Labor Prices 산업별 compensation/hours

Labor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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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ion e�ect)는 노동수요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직무 변화는 2010년 

전후 조금씩 음의 효과를 보이다가 이후 양의 추세를 보이며 

1.23%까지 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의 평균적인 자동화율이 매우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

히려 일자리가 회복되는 효과 등에 의해 노동수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직무 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한 결과, 자동화

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소멸을 상쇄하고, 노동수요에 양의 효

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자동화에 따른 일

자리 회복(reinstatement), 즉 일자리 창출은 2000년 이후 매년 

0.7% 수준으로 노동수요를 증가시켰다. 반대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displacement)은 매년 약 0.63% 수준으로 노동수

요를 감소시켰다.4)

지금까지 자동화 기술 도입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수요

보로 구성된 데이터로서 산업별 산출물과 자본, 노동, 중간재 

등으로 구성된다.3)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이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4>와 같다.

3. 추정 결과

앞서 언급한 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

지 우리나라 노동수요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처럼 지속적으

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신

규 과업 창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난 20년간 노동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생산성(productivity)

은 매년 약 3% 성장하여 노동수요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산

업 구성이 변화하여 발생한 노동집약도의 변화분을 나타내

는 구성효과(composition e�ect)도 매년 약 0.23% 증가하여 역

시 노동수요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구성효과와 대체효과

[그림 2] 노동수요 변화의 요인(2000~2018년)

[그림 3] 직무 변화로 인한 노동수요의 변화(2000~2018년)

4) ‌�신현구 외(2021)에서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의료업의 노동수요 변화에 대한 요인 분해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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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AI로 대표되는 자동화 기술이 확산될 때 우리나라의 노동수요

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먼저 AI 기술 도입이 얼마나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AI 도입률 수준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직무변화 효과를 살펴

봄으로써 노동수요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시나리오1은 현

재와 같은 추세의 AI 기술 도입률을 가정한다. 정보화통계조

사5)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2016년 0.07%에서 

2017년 0.61%. 2018년 0.60%, 2019년 2.49%로 가파른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면 2025년에는 

25.21%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 기업들의 AI 도입률은 서구 국가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

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전후로 AI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AI 도입 및 확산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 성과가 보

다 크게 이루어져 2025년까지 현재 AI 도입이 가장 활발한 EU

의 AI 도입 수준인 42.00%에 이르는 경우를 시나리오2로 상정

한다.6)

한편 AI 확산에 따른 미래의 직무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AI 도입률과 직무변화 사이의 관계 정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Barbieri et al.(2021)에 따르면, 자동화의 노동시장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19세기 증기기관, 20세기 전기력에 의

한 대량생산, 21세기 ICT 확산으로 이어져 왔다. ICT와 비교했

을 때 AI 확산범위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으나 자동화를 야기하는 기술의 본질적인 성격은 차이가 없다

고 가정한다. 즉 AI 도입 이전에 ICT로 인한 자동화가 직무변

화 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미래에도 AI 도입이 직무변

화에 효과를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

악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과 2018년 2개 연도,7) 12개 산업8) 

의 산업별 직무변화, 산업별 AI 도입률 성장률, 산업별 ICT 투

자(compensation) 성장률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

5)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NIA)는 정보화통계조사를 통해 2017년부터 개별 기업의 AI 도입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연구 당시 2020년 조사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당해 연도의 조사는 이전 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본 시나리오 설정 과정에서 관측 가능한 AI 도입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이다.

6) ‌�본 시나리오에 직접 반영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기술혁신 곡선(S-curve)에 따라 AI가 처음 도입되고 어느 정도 급격하게 확산된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도입률의 성장세가 점차 감소한다.

7) ‌�데이터 가용성 문제(AI 도입률 성장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무변화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만 존재)로 인해 두 개 연도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8)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다.

<표 5> AI 도입 확산의 시나리오 설정

구분 전제

시나리오1
전 산업 AI 도입률이 2019년 2.49% 수준에서 2025년까지 그간의 증가 추세를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2019년 2.49% → 2025년 25.21%)

시나리오2

정부의 AI 도입 지원정책 강화로 시나리오1에서 AI 도입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2025년에 주요국(EU)의 AI 도입 수준에 이르는 경우(2019년 2.49% → 2025년 

42.00%)

[그림 4] 시나리오별 AI 도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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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TC는 직무변화, i는 산업, t는 연도, AI는 AI 도입률, 

ICT는 ICT 투자를 의미하며, 이때 ICT 투자는 기존 ICT 기술

에 의한 직무변화 효과를 통제(control)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β1이 양의 값으로 추정되는 경우 AI 도입률의 전년대비 성장률

이 클수록 직무변화에 긍정적인 효과(창출 > 소멸)를, 음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정적인 효과(소멸 > 창출)를 나타낸다.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현재는 AI경제 초입 단계라는 점에서 

AI 도입이 당장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β1

는 양의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회귀분석 결과도 <표 

6>과 같이 AI 도입률의 성장률이 클수록(β1=2.5), ICT 투자 성

장률이 클수록(β1=144.8) 직무변화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6> 직무변화와 AI 도입률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모수 추정치 표준오차 t-valuie p-value

상수(β0) 3.96 3.06 1.30 0.21

AI 도입률 성장률(β1) 2.49 1.40 1.78 0.09

ICT 투자 성장률(β2) 144.77 68.50 2.11 0.05

매년 ICT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평균 직무변화는 아

래와 같이 ICT 투자에 따른 효과(자동화)가 아닌 AI 도입률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각 시나리오에 따른 2025년까지의 직

무변화는 <표 7>과 같이 전망된다.

<표 7> 시나리오별 직무변화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나리오1 2.77 1.88 1.76 1.66 1.59 1.54 1.50

시나리오2 2.77 2.04 1.84 1.74 1.66 1.61 1.57

 <표 7>의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직무변화 전망과 지난 

2001년부터 있었던 직무변화 추세를 결합하면 [그림 5]와 같

다. 이 추정 결과에 따르면 AI 확산에 따른 직무변화의 노동수

요에 대한 양의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소하더라도 

예전의 자동화에 따른 양의 효과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

다.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모두 직무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분이 소멸분을 상쇄하여 노동수요에 양의 효과를 가져온다. 다

만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직무변

화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은 AI 도입이 활발해

지면서 새로운 직무의 창출보다는 기존 직무의 소멸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AI 기술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그림 5] 시나리오별 직무변화 효과 전망(2001~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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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정책의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을 가정하는 시나

리오2가 시나리오1과 비교하여 더 높은 양의 직무변화 효과를 

보인다. 

이처럼 AI 확산에도 노동수요는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전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다소 둔화되어 매년 

2.7%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8 참조). 생산성, 구성

효과, 대체효과 등은 이전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증가하는 노동수요 변화는 주로 직무변화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AI 확산에 따른 노동수요 전망 결과(시나리오2의 결과)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Productivity Effect 56.91 59.91 62.91 65.90 68.90 71.89 74.89

Composition Effect 4.26 4.36 4.48 4.64 4.84 5.08 5.37

Substitution Effect 2.55 2.69 2.83 2.97 3.11 3.25 3.40

Change in Task 

Contents
2.77 2.04 1.84 1.74 1.66 1.61 1.57

Wage Bill 66.49 69.00 72.06 75.25 78.51 81.83 85.23

IV. 맺음말

이 연구는 AI 기술 도입 및 확산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

칠 양상에 대하여 질적 조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데, AI 기술 도입 초기 현 단계에서는 핵심 노동력 

대체보다는 핵심 기능의 지원이나 비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기

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신기술 도입으

로 인한 직무변화가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현재 AI 기술은 앞으로 경제발전을 결정짓는 핵심 경쟁력 요

인으로 간주되어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

략> 등을 발표하고 AI 기술 및 산업 발전과 AI 도입 및 확산을 

목표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AI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해당 정책 시행으로 AI 기술 개발 및 활용, 매출 신장

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책 시행 초기인데

다 현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당장 AI와 관

련된 정책이 도입되거나 수정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자금, 기술, 시장, 판로개척, 인프라 

포함 등 9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

과, 9개 분야 가운데 인력 관련 요인이 어려움 정도 5점 만점에 

3.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금 관련 어려움이 평균 3.6

점으로 나타났다. 인력 관련해서는 AI 고급인력 부족, 전문인

력 부족,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사

실 AI 인력 부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는 

현상이다. 기업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학이나 훈련

기관에서 양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단기적인 대응책으로, 수요 

측 요구에 기반하여 인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단위 운영, 인력 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인공지

능 인력양성 체계화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공신력 있

는 자격증 신설, 인력 통계 인프라 재정비, 해외로의 인력 유출 

모니터링, AI 개발자 커뮤니티 활성화, AI 미래 직업 연구 실시 

및 확산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또한 AI 도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 산업적으

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가 도입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AI 

지원이 들어갈 경우 노동절약적인 기술 강화를 통해 대체효과

를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업의 AI 이

해도 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AI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해외진출 기반 마련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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